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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처벌 수준 강화 필요 93%, 범죄 원인은 '약한 처벌 수준' 57%
○ 처벌 목적, 젊은층은 '응보', 고령층은 '재범 방지'...세대별로 정의관(正義觀) 달라
○ 감형 사유, 정당방위만 70% 공감...음주·약물 상태 범행은 5%만 인정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3%)이 범죄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범죄 발생 원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준'을 꼽은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고, 처벌의 목적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정의관에 차이를 보였다. 한국리서치는 범죄 정책과 처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담은 「2025 범죄인식조사」를 공개했다.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2년 연속 개선되었다. 긍정 평가는 44%로 2023년(30%)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평가 변화는 정권 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지난해와 달리 50대(54%), 광주/전라 지역(60%), 진보층(62%) 등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약한 처벌 수준'이 57%로 1위였다.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35%)', '도덕성 약화(33%)',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 분위기(27%)'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약한 처벌 수준'을 지목하는 비율이 높아 18~29세에서는 71%에 달했고, 60세 이상에서는 '도덕성 약화'와 '법·규칙 미준수 사회분위기' 등도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1%가 '지금보다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약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22%)까지 더하면 93%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처벌의 목적으로는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39%)', '재범 방지(37%)', '규범 강화(35%)', '사회 보호(32%)' 등의 순이었다. 18~29세에서는 56%가 '응보'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본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51%가 '재범 방지'를 꼽아 세대별로 정의관에 차이를 보였다.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범행'만 70%가 적절하다고 답해 유일하게 과반의 공감을 얻었다. '자백 후 수사 협조(44%)', '피해자와 합의(34%)', '반성하는 태도(27%)' 등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음주·약물중독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데에는 세대와 이념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세대별로 다르다. 젊은층은 '응보'를, 고령층은 '재범 방지'를 처벌의 핵심 목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이 규정한 감형 사유 중 과반의 공감을 얻은 것은 정당방위 하나뿐이다. 처벌 강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감형에 대한 국민 인식은 현행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웹조사 결과다. 표본은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구성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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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범죄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약한 처벌 수준'을 꼽은 응답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범죄에 대한 부실 대응과 처리(35%)', '도덕성 약화(3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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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범죄 처벌 수준에 대해 '지금보다 매우 강화해야 한다' 71%, '약간 강화해야 한다' 22%로, 10명 중 9명(93%)이 처벌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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